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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별자리신앙의 모태는 칠성신앙

별자리를성수(星宿)라한다. 별이밤하늘에유

숙하는 곳으로 본 것이다. 별들이 밤하늘에 잠을

잔다. 매력적인 생각이다. 한자‘宿’자는‘잘 숙’

으로도 읽기도 하고, ‘별 수’로도 읽는다. 성수신

앙, 곧 별자리신앙은 태고로부터 전승해온 전통

민간신앙이자 토착신앙이다. 일월성신과 천지신

명에세상만유의정령이깃들어있다고보았다. 

남도민요 중에서〈성주풀이〉가 있다. 성주풀이

에서 묻고 답하는 대목이 있다. “성주님 본향이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 땅의 제비원이 본이라.”

성주는 집을 짓고, 또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집을 짓는 재목으로서 소나무를 상징하기도 하지

만, 본질적으로는 민간신앙에서 수복강녕을 가져

다주는 무속신이다. 민요에서 성주의 근본을 안

동 땅 제비원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어 흥미를 끈

다. 안동땅에제비원석불이있다. 

그런데 동양적 세계관에서 하늘과 땅은 서로

감응한다. ‘천지감응(天地感應)’이라 부른다. 하

늘의별은인간의탄생과죽음, 수명, 길흉을관장

한다고 보았다. 해와 달과 별이 일월성신이다. 하

늘의 별들이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매개한다. 해

와 달, 목화토금수의 별들은 음양 오행의 패러다

임으로 작동하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일월화수목

금토의 일주일 주기로 삶의 일상을 담당한다. 특

히 남두육성과 삼태성, 북두칠성은 인간의 탄생

과 수명, 길흉화복을 주관한다고 보았다. 전통 별

자리신앙의 모태는 일월성신, 특히 북두칠성에

강력히 닿아 있다. 중국의 도교가 북극성 중심이

라면, 한민족은북두칠성에대한칠성신앙이다. 

고구려 벽화고분 덕화리 고분 1, 2호에는 팔각

벽면 한 면 전체에 가득 차도록 북두칠성을 그려

둬서 칠성신앙의 뿌리 깊은 내력과 비중을 짐작

케 한다. 전통민속의 칠성신은 그 북두칠성을 인

격화 한 민간신앙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칠

성신앙에다 중국으로부터 영향 받은 도교적 요소

가 결합해서 다양한 신들의 향연과 천문 우주를

펼쳐 두었다. 고구려의 도교적 문화요소들은 고

려의 불교국가에 이르러 치성광여래(熾盛光如

來)로 변신 한다. 도교와 불교의 습합(習合)이 이

뤄진것이다. 

치성광여래는 북극성의 여래화

치성광여래는 북극성의 불교적 여래화의 산물

이다. 북극성의 도교적 의인화는 자미대제(紫微

大帝)다. 동양의 별자리는 3원 28수의 체계에 따

른다. 자미원은북극근처의세영역중의하나다.

북극성은 자미원 영역의 중심, 곧 천체의 중심에

서 모든 별을 통솔한다. 그래서 자미대제다. 천문

의 북극성이 도교에서 의인화 하여 자미대제가

되고, 자미대제는 다시 불교에 수용되면서 치성

광여래로 승화된다. ‘치성광’이라는 말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빛 같이 밝은 빛이라는 의미다. 인도

에서는 묘견보살로 불리운다. 북극성 별 하나를

두고 인도, 중국, 한국 등에서 각각 보살, 대제, 여

래로 섬기고 있는 셈이니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치성광여래를 주존불로 하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의인화해서 그린 천문도적인 14세기 고

려불화가〈치성광여래왕림도〉다. 미국 보스턴 박

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화면의 중심에 치성광여

래께서소가끄는수레를타고있고, 그주변에해

와 달, 북두칠성, 12궁, 스물여덟 분의 보살로 신

격화한 28수의 별자리 등을 이름표 갖춰 배열한

천문성수도(天文星宿圖) 불화다. 불화 속에 갤럭

시가 펼쳐져 있다. 이 치성광여래왕림도가 조선

시대 중후기에 대량생산의 양상을 뚜렷이 보인

칠성탱의단초로작용했다. 

칠성탱(七星幀)의 주존불은 금륜을 손에 쥔 치

성광여래다. 좌우에 해와 달이 각각 일광보살과

월광보살로 협시한다. 약사여래삼존불과 연동한

파격적인 도상이다. 그만큼 칠성신앙이 민중 속

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주

위에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칠성여래와 28수 별자

리가 관복을 입은 성군으로 등장한다. 칠성탱을

봉안한 전각이 보통 칠성각, 또는 삼성각이다. 칠

성각은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

상이다. 칠성도는 거의 대부분이 천에 그린 탱화

다. 안양 삼막사 칠보전에는 유일무이하게 화강

암 암벽에 새긴 치성광여래 마애삼존불이 현존한

다. 그 외는 모두 탱화라 보면 된다. 그런데 국내

에 칠성도 벽화가 존재해서 주목을 끈다. 성주풀

이의 땅 안동에 국내유일의 칠성벽화가 있다. 안

동 봉정사 지조암 칠성전 좌우벽면에 그려져 있

다. 

칠성전은 민간신앙, 도교, 불교의 습합

보통은 칠성각인데 봉정사 지조암은‘칠성전’

이다. 당호의 존격을 최상으로 높여 두었다. 칠성

각은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삼막사의 경우‘칠보

전’, 수원 용주사에선‘시방칠등각(十方七登

閣)’, 통도사 안양암에선‘북극전’으로 부른다.

나반존자의 독성과 산신을 함께 봉안할 때는‘삼

성각’으로도 부른다. 만해 한용운은〈조선불교유

신론〉에서 칠성신앙을 미신이라면서‘논할 것도

없이 가소로운 것’이라 하였는데, 실제로는 한국

불교의 포용력과 민간신앙의 흡수에 의해 한국

사찰가람의 필수적 요소가 돼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없다.

봉정사 칠성전의 벽화는 대단히 도교적이다.

벽화만을 떼놓고 보면 완전한 도교적 도상이다.

보통 칠성도는 같은 별자리를 상징하는 불교와

도교의 위계가 서로 대응하는 구도로 그린다. 상

단에는 치성광여래께서 칠성여래를 거느리고, 하

단에서는 자미대제께서 칠원성군(七元星君)을

거느린 형태다. 불교와 도교의 세계를 한 화면에

담아 보여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봉정사 칠성전

의 벽화는 도교적 세계관에 집중해서 대단히 독

특한 특색을 보이고 있다. 벽화는 회칠로 마감한

바탕의 좌우 벽면에 조성하였다. 한 벽면에 세 칸

씩, 총 여섯 칸의 화폭에 6폭 병풍처럼 전개했다.

벽화는 하늘의 천군세계의 도석인물화로 여길 정

도로 모든 별자리의 이름을 밝혀 두어 민속학적

가치를 더 높인다. 별자리 이름은 머리에 쓴 관모

에 둥근 원을 마련해서 기입하거나, 인물 옆에 붉

은 글씨로 써두기도 했다. 별자리 성수들은 한결

같이 도교적 인물인 진군(眞君), 천자(天子) 등으

로 인격화 했다. 좌우대칭의 구도로 배치하였고,

벽화에 등장하는 인원은 총 45분이다. 등장인물

들은 모두 도가적 관복복식을 갖추었다. 등장무

대는 신령한 구름이 뭉개 뭉개 피어오르는 하늘

세계다. 

북극성, 해와달, 삼태육성, 28수 담아

향우측의 중심인물은 북극성을 인격화한 자미

대제다. ‘북극진군(北極眞君)’이라는 별호도 덧

붙였다. 중심인물을 더 크게 그리는 대상비례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흰 수염이 길게 바람결을

타고있고, 풍모에위엄을갖췄다. 같은화면에삼

태육성(三台六星)과 일궁천자(日宮天子)를 배치

했다. 일궁천자는 붉은 해를 그릇에 담아 어깨 위

로 떠받치고 있어 태양의 의인화임을 손쉽게 알

수 있다. 삼태육성은 세 개의 별로 보여 삼태성이

라고도부른다. 하지만각별은두개씩이뤄져있

다. 벽화에서도두사람씩짝지어시립해있다. 관

모에 적어 둔 존명에 의해 삼태육성은 허정(虛

靜), 곡생(曲生), 육순(六淳)임을 알 수 있다. 자

미대제 좌우의 화면에는 별자리 28수 중 제1궁과

제3궁의 별자리를 인격화해서 배치했다. 1궁엔

각, 항, 저 등의 동쪽하늘 일곱 별자리를, 3궁엔

규, 위, 묘 등의 서쪽하늘의 일곱 별자리를 그렸

다. 채색에 사용한 색채는 오방색인데, 청색의 채

색이 수채화 물감의 덧질 터치기법과 유사해서

채색의근현대성을짐작하게한다.  

향좌측의 중심인물은 남극노인(南極老人)이

다.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고 무병장수를 상징해

서 수노인(壽老人)으로도 부른다. 남극에 가까운

남쪽 지평선에서 관측할 수 있어 남극노인이다.

북극성의 자미대제에 대비해서 배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 서귀

포 일대 뿐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왕실의 무

병장수와 국태민안을 위해 제주도로 천문관을 보

내 수노인성을 관측하고 올 것을 하명하는 대목

을 간혹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수노인은 때론 도

가의 교조인 노자로 여기기도 한다. 수노인이 현

생에 나타난 화신이 노자라 보는 것이다. 벽화에

도 남극노인과 태상노군(太上老君)의 방제를 함

께 병행해서 써놓았다. 동일인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태상노군은 노자를 신격화한 도교의 존

명이다. 태상노군 곁엔 붉은 그릇에 흰색 보름달

을 어깨 위로 받쳐 든 월궁천자(月宮天子)가 협

시하고 있다. 태상노군 좌우의 벽면엔 28수 별자

리의 제2궁과 제4궁을 그려 두었다. 2궁엔 두, 우,

여 등 북방7수를, 4궁엔 정, 귀, 류 등 남방7수를

베풀었다. 벽화를 통해 28수제대성군(二十八宿

諸大星君)을 한 눈에 만날 수 있는 매우 놀라운

벽화다. 

봉정사 칠성전 벽화는 큰 규격을 갖춘 칠성탱

에서 도교적 요소들만으로 재구성한 전대미문의

도상을 구현하고 있다. 북극성과 남극노인성, 해

와 달, 삼태육성, 28수 별자리들이 결집한 동양의

천문세계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벽화에 코스

모스적 우주를 담고 있다. 더욱이 모든 일월성신

을 인격화한 까닭에 사람의 무병장수와 복록을

기원하는 갸륵한 마음이 별처럼 빛난다. 별은 빛

이 있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동경과 간절

한 마음이 있어 빛난다. 우

주만유에 일심(一心)이 있

어 해와 달과 별, 여래, 사

람이 천지간에 빛나는 법

이다. 마음 밖에 무엇이 빛

나는가?  벽화 속 일월성

신들에 사람의 마음이 빛

난다. 

하늘의별, 칠성신앙으로빛나다

노재학(불교미술사진작가)

칠성각, 우리나라만의독특한전각

봉정사칠성전벽화, 국내유일칠성벽화

6칸벽면에45체의도교적일월성신

동양의천문세계관고스란히담아

그절집의빛

⑪ 안동 봉정사 지조암 칠성전벽화

봉정사지조암칠성전전경.

칠성전향좌측벽화. 남극노인과월궁천자, 28수별자리중북방7수, 남방7수를인격화해서그렸다. 칠성전향우측벽화. 자미대제와일궁천자, 삼태육성, 그리고28수중동방7수, 서방7수등을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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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

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진정정한한 불불교교 지지도도자자요요,, 중중생생의의 지지도도자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목탁탁 대대승승정정과 뜻을 함께할 사사찰찰과과 암암자자,, 포포교교당당 주주지지스스님님과과 원원장장이라면 누누구구나나 종종단단에에 가가입입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